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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attention deficits/hyper

activities problems(ADHD problem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nd social

capital inside the family, especially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nside

the family, in children from dual-income household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401 children from dual-income households from

the eigh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y belonged into lower

and higher ADHD problems groups that showed below 25% or more than 75%

of ADHD screening items’ total score.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 test by PROCESS macro 3.5.3..

Results: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nd social capital inside the famil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lower and higher ADHD problems

groups. A mediating effect was found based on th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social capital inside the family including mother’s warm childrearing behavior

and positive coparenting,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Children’s

ADHD problem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each of the two social capital variables

and each of the two variable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results emphasize the meaningful role of social

capital inside the family in the development of first graders with ADHD problems

from dual-income households.

key words ADHD problem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social capital inside

the family, warm childrearing behavior, positive cop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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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취학전환기는 유아 중심의 개인적 욕구에 따른 자유로운 환경의 유아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구

조화된 환경의 학교교육으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취학전환기 아동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학교환경의 변화를 시도하는 자기 자신과 새로운 학교규칙과 교과 중심의 학습활동 적응을 요구

하는 학교간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김민진, 2008; 김수정, 곽금주, 2010; 노보람,

박새롬, 박혜준, 최나야, 2020; 전숙영, 2018). 입학 초기의 갈등과 혼란으로 학교에 부적응한 아동

은 초등 1학년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김민진,

2008) 부적응적인 성인기를 맞을 수도 있으므로(Knudsen, Heckman, Cameron, & Shonkoff, 2006;

Rice, Frederickson, & Seymour, 2011) 취학전환기는 주목해야 할 시기이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접근에서 취학전환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아동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최옥희, 김용

미, 김영호, 2009). 그 개인적 특성 중에서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의 학교적응에 걸림돌이 된다(이동미, 장혜인, 김호정, 배진, 박주희, 2021: 전숙영, 2018).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5

Task Force, 2013)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 activity disorders; ADHD)

는 충동성과 과잉행동을 동반한 심각한 주의력 결핍 증상으로 진단된다. 사회적·정서적 결손, 학

습 결손, 그리고 파괴적 행동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장애와 같은 부차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Ringer, 2020). ADHD는 아동기 초기에 발생하는 신경정신 질환으로 2017년 현재 5~14세 아동

중 5~10%의 유병율을 추정할 때 국내 ADHD 잠재환자 수가 약 36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되었

다(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18). 어린이집 유아 대상으로 DSM-Ⅳ ADHD 문항에 의한

ADHD성향 유아 출현율이 16%로 보고되기도 했다(황현주, 2011).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ADHD로 진단받거나 진단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ADHD의 주요 특성인 주의산만,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보이는 아동이 많이 발견되고 교사는 이러한 아동들을 다루기 힘든 고위험군 아동으로

본다(강옥려, 2014). 유아기까지는 ADHD의 주요 증상 행동의 심각성을 부모가 간과하더라도 초

등학교에 입학하면 준수해야 할 학교규칙이 명백해지고 유목적적인 행동을 요구받게 되면서

ADHD 특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이혜정, 2004).

취학전환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자신과 환경을 먼저 이해하고 현실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집행기능에 기초하여 가능하다(Cicerone et al., 2000). 전전두엽의 발달

과 함께 초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인 발달을 보이는 집행기능(송현주, 2014)은 아동

스스로의 자기조절(self-regulation)을 돕는 신경심리학적 과정으로서(Barkley, 1997)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 행동의 조절과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행동적 전략의 관리와 관련된 인지기능이다(전숙

영, 2018). 인지기능의 위계 상 상위에 속하는 인지기제인 만큼 개념과 평가방법에 따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포함된다(송현주, 2014; 이주미, 2018). 국외 연구에서는 억제, 작동기억 및 인지적

유연성의 순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동기억 그리고 목표설정의 순으로 많

이 다루어졌다(이주미, 2018; Baggetta & Alexander, 2016). 국내 연구의 예로서 송현주(201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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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son, Moses 그리고 Claxton(2004)이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제안한 것과 유사하게 아동기와 청

소년기 집행기능 요소로 계획-조직화, 행동통제, 정서통제, 부주의의 4개 요인을 제시하였다. 강

문선(2019)은 모든 학습과정에서 인지·정서·행동적 자기조절, 인지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작

동기억, 학습의 유지와 학습내용의 주관적 가치와 관련된 동기, 자신과 학습환경 변화에 상호작

용하도록 하는 인지적 유연성을 학습 중심의 집행기능의 하위요소로 보았다.

그런데 정상 지능의 ADHD아동이라도 충동의 통제, 행동의 억제 기능이 부족하고 주의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ADHD의 일차적 증상으로 학습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었고

(Barkley & Cox, 2007), 특히 충동적 성향으로 인한 과업수행의 계획과 대안 찾기, 지속적인 사고

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진다(민운정, 2013; 전숙영, 2018). 초등학교 생활 초기에

ADHD아동이 집행기능 결함으로 겪게 되는 불리함은 학업 관련 인지적 기능의 결핍뿐 아니라

또래 및 교사와의 사회관계 형성의 결함에서 나타난다. ADHD아동은 반응억제, 자기조절의 부족

(Barkley & Cox, 2007)으로 인해 또래와의 대화나 상호작용 행동에 방해가 되고 욕구충족을 강하

게 주장하거나 또래의 말을 잘 경청하지 못하므로 또래 갈등과 거부를 자주 경험하게 되며(Hoza,

2007), 더 심각하게는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거나 배척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Wiener

& Mak, 2009).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과 친밀한 관계 유지가 학교생활 적응에서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사와의 의사소통, 자신의 욕구와 교사의 요구 간 조절의 어려움으로 현장 교

사를 힘들게 한다(전숙영, 2018; 전은아, 2019).

이처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이 집행기능 곤란을 수반한다는 것은 ADHD

특성과 집행기능 곤란 모두 전두엽의 기능 손상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요인의 인과관

계에 대해서는 ADHD적 특성의 원인을 집행기능 곤란이라고 보는 집행기능 가설(Barkley, 1997)

과 집행기능의 발달이상을 ADHD의 필수요소로 볼 수 없다는 입장(Willcutt, Doyle, Nigg, Faraone,

& Pennington, 2005)간 상호비판적인 논의가 있다(송찬원, 2009; 민운정, 2013). 관련하여

Kendall(1993)은 인지적 결핍 가설을 통해 ADHD아동은 인지적 결핍 요인에 의해 자신의 상황에

서 적절하게 인지적 기능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이로 인해 학습 및 사회적 관계에서 어

려움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ADHD로 인한 인지적 결핍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맥락에서 집행기능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집행기능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된 바 있다(김민주, 하은혜, 2011, 2013; 박은미, 정대영, 2012; 박지현, 송현주,

2016; 윤주연, 이효신, 2011; 전숙영, 2018; 조정연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의 관계에서 집행기능이 선행 필수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과 인지적 결핍

가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집행기능 활성화 연구들을 근거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적 문제 수준

에 따라 집행기능 곤란에서 차이가 있는지, 나아가 집행기능 곤란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취학전환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생태학적 미시체계 내 부모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제도적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느끼면서 학부모가 되어가는 이행적 특성을 보이며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게 된

다(강문정, 2017; 노보람 등, 2020; 전진원, 전자배, 2016). 학부모로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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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계의 규범과 운영방식, 학교적응적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의 학업성취도나 교

육 포부,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있어 부모와 자녀 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를 ‘가정내 사회적 자

본’(social capital inside the family)이라 한다(김세영, 2012; 이현철, 천희영, 2021). 가정내 사회적

자본은 부모와 자녀간 사회적 관계망의 질로서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아동의 특정 행동을 증

진시켜주어 아동의 학교적응에 기여하는 생산적 자본으로서(Coleman, 1988), 학령기 아동의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녀 학습에 대한 부모의 개입, 부모 관여, 부모감독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다. 그러나 사회학과 교육학 영역에서의 사회적 자본 연구 활성화에

비해 아동·보육학 영역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키워드로 활용하여 간학문적 접근에 의한 아동 발

달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소외되어 왔다(이현철, 천희영, 2021)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맞

벌이 가정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가 있

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 사회적 자본으로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

육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특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취학전환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는데 지지적인 역할을 하며(김형연, 김

민주, 2020; 민미희, 201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단기종단적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행복감을 예측할 수 있다(문영경, 2021; 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정승아, 이수진, 2016; 한영숙, 2020)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아동과 부모간의 관계를 부모 공동양육(coparenting)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

다(Margolin, Gordis, & John, 2001; Van Egeren & Hawkins, 2004). 긍정적 공동양육은 양육과정에

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부모-자녀간, 배우자간에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

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양육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고 그 양육에 합의하는 가족통합(family in-

tegrity)을 포함한다(Feinberg, 2003). 따라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함께 부모의 긍정적인

공동양육을 취학전환기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에 관련된 가정내 사회적 자본으로 주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나아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시대의 주

요 현안이 될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임양미, 2020; 조규영, 이설아, 2019). 통계청(2021)에

의하면 2020년 하반기 7세~12세 학령기 아동을 자녀로 둔 유배우자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의 비

율은 53.9%로 조사되어 초등학생의 과반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임을 알 수 있다. 취학전환기 자녀

를 둔 취업 부모는 자녀가 영유아기 때보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감소해 돌봄 시간의 공백 증

가, 학교행사나 학부모 모임을 위한 시간의 요구(이재희, 김근진, 엄지원, 2017),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조력자 역할을 새로이 수행하기(Collins, Madsen, & Susman-Stillman, 2002)

등에 있어 외벌이 가구의 부모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녀의 양육과 발달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맞벌이 부모에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므로(Cooklin et al., 2014) 학령

기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온정적 양육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고(이운경 등,

2018; Cho & Allen, 2012), 일-가정 양립에 따른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부모 공동양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이아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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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온정적 양육행동과 긍정적 부모 공동양육 요인이 맞벌이 가정 취학전환기 아동의

가정내 사회적 자본으로서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및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먼저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의 과잉활

동적이고 충동적이며 부주의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지시와 통제를 하고 더 많이 과보

호하거나 야단을 침으로써 양육행동의 질이 낮다는 보고가 있다(Barkley & Cox, 2007). 아동의

부주의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실수와 과제의 미수행을 결과하여 양육자는 일일이 간섭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에 대해 포기·방치하는 경우가 많다(신연희, 정현희, 최성열, 2010). 이처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는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

동을 하기 어렵게 하고 ADHD아동의 어머니는 일반아동의 어머니 보다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

인다고 한다(송연주, 2015; 이미아, 2009). 또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보이는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양육의 책임과 부담에 의한 부정적 정서가 부모-자녀 관계

뿐 아니라 부모 공동양육과 같은 다른 가족 상호작용으로 전이되는 특성이 있다(Anthony et al.,

2005; Deater-Deckard, 1998, 2005). 그러므로 자녀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는 배우자간에 또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족통합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었다

(한영숙, 2019). 따라서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심할수록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과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 수준과 같은 양육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문제의 수준에 따른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의 저학년 시기 아동의 개별적 특성인 집행기능 곤란과

가정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최근 여러 편 발표되었

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나 애정과 관여 등을 포함하는 권위적 양육행동은 유아 및 아동

의 낮은 집행기능 곤란과 관계가 있고(김소라, 신나나, 2020; 김형연, 김민주, 2020; 민미희, 2020;

Meuwissen & Englund, 2016) 1년 후의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박보경, 노지운, 2020)고

보고되었다. 반면 맞벌이 가정 부모의 강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알려졌다(임양미, 2020). 또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메

타분석한 연구들(Fenesy & Lee, 2018; Valcan, Davis, & Pino-Pasternak, 2018)에 비추어 볼 때 어머

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 합의도가 높은 긍정적 공동양육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보고들에 근거할 때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

제에 의해 가정내 사회적 자본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의 수준이

낮아지고 그 낮아진 가정내 사회적 자본에 의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도가 높아지는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두 변인을 포함한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한 선

행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존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집행기능 곤란 및 부모의 양육 관련 연구 대부분은 ADHD

진단을 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ADHD증상을 보이지만 진단을 받지 않은 아동 대상의

연구는 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민운정, 2013; 황현주, 2011). 이에 우리나라의 ADHD잠재

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연구들의 시사점은 한계가 있었다. ADHD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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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보이지 않는 ADHD잠재 아동이라도 ADHD진단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결손을 나타내

며(Cho et al., 2009) ADHD진단 아동과 유사한 학교 부적응을 경험한다고 알려진다(송연주, 2015;

최진오, 2010). 이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의 연속선상에서 대조가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효과적으로 ADHD잠재 아동을 이해하고 학령기 초기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교적응

을 도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취학전환기 맞벌이 가정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의 양극단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차이를 통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 및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확인하고, 나아가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직접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로써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고

그들의 맞벌이 부모에게 유능한 초등 학부모되기에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발달 연구

에서 간학문적 접근에 의한 사회적 자본 연구에의 관심을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고 연구문제 2에 따라 설정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취학전환기 맞벌이 가정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 및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관계는 어떠한가?

1.1.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에 따라 집행기능 곤란은 차이가 있는가?

1.2.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에 따라 가정내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취학전환기 맞벌이 가정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는 가정내 사회적 자

본을 매개로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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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한국아동패널, 2020)에 참여한 취학전환기 맞벌

이 가정의 아동 즉 초등학교 1학년 아동 401명이었다. 이들은 8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아동 중

부모와 동거하며 부모 모두가 취업 상태인 아동 606명 중 ADHD판정 문항들의 원점수 총점이

백분위 하위 25%와 75%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이었다. 이들의 평균 월령은 88.0개월(SD= 1.44),

월령 범위는 최소 85.0개월 ~ 최대 92.0개월이었다.

성별·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성별 구성은 남아 194명

(48.4%), 여아 207명(51.6%)이었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의 저집단은 227명(56.6%), 고집단

은 174명(43.4%)이었다. DSM 기준에 의한 ADHD의 임상과 준임상 사례에 해당하는 아동은 각

5명(1.2%)와 16명(4.0%)으로, 성별로는 남아 3명(1.5%)과 7명(3.6%), 여아 2명(0.9%)과 9명(4.3%)

이었다. 그러나 ADHD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없었다.

성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집단a

저집단 고집단 전체

남 88(38.8)b 106(60.9) 194( 48.4)

여 139(61.2) 68(39.1) 207( 51.6)

전체 227(56.6) 174(43.4) 401(100.0)

표 1. 연구대상의 성별·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별 빈도 분포

a.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점수의 하위 25%, 상위 25% 점수 기준으로 구분함.

b. ( ) 속은 백분율.

연구대상 아동의 가구 특성으로 부와 모의 학력을 살펴본 바 각각 4년제 대학 졸업(43.6%,

40.1%), 전문대 졸업(21.8%, 27.4%), 고등학교 졸업 이하(24.1%, 24.4%), 대학원 졸업(10.5%, 8.0%)

의 순으로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월가구소득은 400만원 미만 18.2%, 400만원대 18.7%, 500만원

대 28.9%, 600만원 이상 34.2%의 분포를 보였다.

2. 측정도구

1)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의 수준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오경자, 김영아, 2010)에서 ADHD를 DSM 진단기준에 따라 측정

하는 문항들의 원점수 총점을 의미한다. 이에 CBCL 6-18의 120개 문항 중 ADHD 문제를 DSM

진단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7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 내용은 ‘집중을 잘 못하고 쉽게 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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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충동적이거나 생각해 보지 않고 행동한다.’와 같이 행동이 부산하거나 일관성이 없고

한 가지 일에 주의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욕구의 충족을 즉각적으로 바라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한국아동패널, 2021). 각 문항에는 0, 1, 2점으로 반응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분석데이터에서 문항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2) 집행기능 곤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송현주, 2014)

로 측정되었다. 이 질문지는 4개의 하위영역 즉 계획-조직화 곤란(11개 문항), 행동통제 곤란(11

개 문항), 정서통제 곤란(8개 문항), 부주의(10개 문항) 하위영역의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아니다) ~ 3점(자주 그렇다)의 Likert식 척도에 대한 문항신뢰도는 하위영역간

.87~.91의 범위로 나타났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집행기능의

곤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의해 측정된 문항평균 점수를 집행

기능 곤란 점수로 조작적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3) 가정내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 사회적 자본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의

두 변인을 포함한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그리고 권희경(1999)이

부모의 양육방식 측정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에서 자체 제작한 문항 6개로 조사되었다(한

국아동패널, 2021).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에 대한

반응의 신뢰도 값은 .86으로 나타났다.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은 McHale(1997)의 공동양육

(coparenting)을 측정하는 가족통합, 비난, 갈등, 훈육의 4개 하위영역(16개 문항) 중 부모-자녀 간,

배우자 간에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한영숙, 2019) 가족통합

(family integrity) 하위영역의 7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가 배우자, 아이와 함께 있을 때(5

개 문항)와 배우자 없이 아이와 있을 때(2개 문항) 공동 양육행동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7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85로 나타났

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을 측정하는 각 도구에서 조사된 문항평

균 점수를 각 변인의 점수로 간주하였고, 변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인의 특성 즉 온정적

양육행동이나 긍정적 공동양육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3. 자료분석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의 양극단 즉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두 종속변인

각각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 및 가정내 사

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먼저 본 연구의 연구대상 선정기준 서술에서 밝힌

바와 같이 8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맞벌이 가정 아동 중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총점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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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 해당하는 아동을 ‘저집단’, 상위 25%에 해당하는 아동을 ‘고집단’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문제의 집단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1의 해결을 위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에 따른 집행기능 곤란과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집행기능 곤란

의 하위영역과 전체,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별로 t검증을 하였다.

연구문제 2의 해결을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집행기능 곤란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가정내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과

집행기능 곤란 하위영역 및 전체의 점수 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매개효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에서 PROCESS macro 3.5.3(Hayes, 2021)을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구조방정식 분석과 마찬가지로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므로

매개효과의 분석 전에 자료 분포의 정규성 검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특히 매개효과의 검증 시

편향 보정된 부트스트랩(bias-corrected bootstrap) 값으로 디폴트 되어 있어 검정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Hayes & Rockwood, 2017). 또한 Process macro는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각각을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검증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송진영, 2014)에서 기

존의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방법과는 차별적이다. 이에 구조방정식 모델과 같이 매개

효과의 분석방법을 정교화함으로써 최근 단순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다중매개효과, 이중매개효과

등의 검증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Hayes, 2013; Preacher & Hayes, 2008).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PROCESS macro 3.5.3의 모델4를 이용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의 각

경로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나아가 가정내 사회적 자

본에 해당하는 두 변인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의 각 간접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PROCESS macro 3.5.3의 모델4를 활용해 부트스트랩(bootstrap) 샘플 5000개, 신

뢰구간 95%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자료로부터의 부트스트랩핑은 간접효과 분석에서의

분포 비정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으로, 표본 크기와 동일한 수의 표본을 무선적

으로 복원추출(random selection with replacement)함으로써 추정치에 대한 경험적 분포를 생성해

분석하는 방법이다(Shrout & Bolger, 2002).

Ⅲ.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 즉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 및 가정의 사회적 자본 간

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기 위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에 따른 집행기능 곤란과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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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영역·하위변인
저집단(n= 227) 고집단(n= 173)

t
M SD M SD

집행기능

곤란

계획-조직화 곤란 1.32 .29 1.84 .38 -14.95***

행동통제 곤란 1.42 .21 1.52 .35 -12.99***

정서통제 곤란 1.24 .31 1.60 .46 -9.01***

부주의 1.31 .32 1.79 .43 -12.89***

전체 1.25 .22 1.69 .31 -15.82***

가정내

사회적 자본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3.91 .52 3.50 .50 7.89***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5.55 .92 5.09 .91 5.04***

***p < .001.

표 2.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에 따른 집행기능 곤란과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차이분석 결과 (N=401)

표 2에서 보듯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영역인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

통제 곤란, 부주의 및 전체 각각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고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

도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 -14.95; t = -12.99; t = -9.01; t = -12.89; t = -15.82). 이

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

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 및 집행기능 곤란 전체의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내 사회적 자본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점수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집단(M

= 3.91; SD = .52)이 고집단(M = 3.50, SD = .50)보다 유의하게 높고(t = 7.89, p < .001)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점수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저집단(M = 5.55, SD = .92)이 고집단(M = 5.09, SD =

.91)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5.04, p < .001). 따라서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가정내 사회적 자본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의 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문제 2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가정내

사회적 자본인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

저 아동의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집행기능 곤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를 산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정내

사회적 자본

집행기능 곤란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 전체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43*** -.39*** -.32*** -.37*** -.45***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35*** -.35*** -.25*** -.33*** -.38***

***p < .001.

표 3.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집행기능 곤란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N=401)

표 3에 의하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영역 및 전체간의 상관계수

는 -.45 ~ -.32로 모두 유의도 수준 .001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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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을수록 집행기능 곤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과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영역 및 전체간의 각 상관계수 역시 -.38 ~ -.25로서 .001 유의도 수준에서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집행기능 곤란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집행기능 간에 부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에 기초하여,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

치는데 있어 가정내 사회적 자본인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모델4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각 영향 경로들의 유의성을 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는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B = -.09, t = - 7.69, p < .001)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B = -.11, t = - 5.59, p < .001)에 부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집행기능 곤란(B = -.09, t = 16.47, p < .001)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B = -.10, t = - 3.95, p < .001)과 부모 긍

정적 공동양육(B = -.05, t = - 3.16, p < .01)은 집행기능 곤란에 부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로 유의성을 연구모형에 적용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의 도식

**p <. 01, ***p <. 001.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집행기능 곤란

B SE t LLCI ULCI B SE t LLCI ULCI B SE t LLCI ULCI

독립
변인

주의력 결
핍 과잉행
동 문제

-.09 .01 -7.69*** -.11 -.06 -.11 .02 -5.59*** -.15 -.07 .09 .01 16.47*** .08 .10

매개
변인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10 .03 -3.95*** -.15 -.05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05 .01 -3.16** -.07 -.02

R .36 .27 .74

F (df1/df2) 59.18***(1/398) 31.21***(1/398) 156.33***(3/396)

**p < .01, ***p < .001.

표 4.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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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접효과 부트 SE 부트 LLCI 부트 ULCI

주의력결핍과

잉행동 문제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집행기능곤란 .0088 .0024 .0043 .0137

주의력결핍과

잉행동 문제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집행기능곤란 .0051 .0020 .0015 .0094

전체 .0139 .0026 .0091 .0192

a. 효과의 유의성 판단을 돕기 위해 이후에는 간접효과 검증 관련 수치를 소수 4째 자리까지 제시함.

표 5.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간접효과 검증
a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 미치는데 있어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간

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어머니

의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을 각각 경유하여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부분매개

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부트스트랩핑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경유하여 집행기능

곤란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

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었다(B= .0088, CI〔.0043 ~ .0137〕).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을 통해 집행기능 곤란에 이르는 경로에서도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B= .0051,

CI〔.0015 ~ .0094〕).

총 간접효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0139(CI .0091 ~ .0192)로 나타났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직접효과(B= .0894, CI〔.0787 ~ .1001〕)와 함께 주의력 결

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 미치는 총효과는 .1033(CI .0928 ~ .1138)이었다.

간접효과 검증 관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정내 사회적 자본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 미치는데 있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높을수록 그 수준이 낮

아지며 다시 집행기능 곤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쳐 곤란도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학전환기 맞벌이 가정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 및 가

정내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 그리고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

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문제의 저·고집단 간 집행기능 곤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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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집행기능 곤란의 4개 하위영역과 집행기능 곤란 전체의 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SM-Ⅳ의 ADHD 진단기준에 의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는 주의

의 집중력 부족, 충동총제 능력의 감소, 과제와 무관한 행동을 과하게 하거나 상황에 맞게 조절하

지 못함, 규칙 따르기의 문제를 보인다(Barkley, 1997). 그러므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성향

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자신의 정신 표상을 조절하여 목표 행동을 계획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주

의집중하여 작업기억을 조절하는 상위인지 기제인 집행기능(강문선, 2019; 박지현, 송현주, 2016)

의 곤란을 경험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이 높

은 아동은 ADHD 성향의 일차적 증상으로 인지적 과업수행과 학습문제의 해결에 요구되는 집행

기능에 곤란을 경험한다는 박지현과 송현주(2016), 전숙영(2018) 등의 연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민주와 하은혜(2011, 201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4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

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그 곤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ADHD아동의 집행기

능 모든 하위영역에서 결함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민운정(2013)의 결과와는 일부 일치하는 것

이었다. 이는 집행기능의 하위영역 또는 하위요소가 다양하므로 그 구성요소들을 측정·평가하는

방법도 다르다(송현주, 2014; 이주미, 2018)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즉 본 연구는 계획-조직

화, 행동통제, 정서통제와 부주의로 구성된 집행기능 평가척도(송현주, 2014)를 사용하였으나 민

운정(2013)의 연구에서는 계획, 억제, 주의 및 작업기억의 4개 요소로 집행기능을 구성하고 지능

검사의 일부 하위검사들과 스트룹(Stroop) 검사를 사용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였다. 또 다른 해석

으로는, ADHD아동이 집행기능 척도 전반에서 결함을 보이면서도 억제 능력과 같은 하위 집행기

능은 연구들 간 비교적 일관되게 결함이 나타나지만 전환능력, 계획능력, 작업기억 같은 집행기

능은 연구마다 그 결함에 있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Sergeant, Geurts, & Oosterlaan, 2002)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ADHD성향과 집행

기능의 관계 이해를 위해 추후 다양한 집행기능 구성요소와 측정방법으로써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 먼저 주의력 결핍 과

잉행동 문제의 저·고 집단에 따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이 높은 집단 아동의 어머니는 낮은 집단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낮은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의 긍정적인 공동양육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

제 수준이 낮은 집단의 아동 어머니에서 보다 그 문제 수준이 높은 아동의 어머니에서 낮게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ADHD아동의 어머니가 일반 아동의 어머니보다 부정적

반응양식을 보이고(Barkley & Cox, 2007) 일반아동에 비해 ADHD아동이 부모로부터 덜 애정적인

양육을 받거나 돌봄이 적다고 지각한다는 보고(고명정, 박은진, 이대환, 최영민, 김봉석, 2011; 송

연주, 2015)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아동의 ADHD증상이 유전적으로 두뇌 기능의 문제에서 기인하므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으로

ADHD증상이 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Barkley, 1997). 맞벌이 가정 어머니는 양육자원이 부족

한 환경에서 높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자녀의 과잉활동적이고 충동적이며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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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동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통제적이거나 강압적인 행동과 언어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송연주, 2015; 신연희 등, 2010; Barkley & Cox, 2007)으로 해석되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의 수준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의 차이는 선행연구가 발견되

지 않아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이 높은 집단 아동의

부모가 낮은 집단 아동의 부모보다 낮은 긍정적 공동양육 수준을 보인 것은 자녀의 높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에 따른 부모의 양육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부모는 서로 협력하는 긍정적인

가족통합적 공동양육 보다는 갈등적 공동양육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아동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외에 부수적인 행동 특징, 예를 들면, 쉽게 좌절하고

완고한 태도나 자기충족적 주장이 강하고 불안정한 기분 상태를 빈번히 노출하게 되면 가족 간

의 불화와 갈등을 동반하게 된다(최고은, 권지성, 2013)는 것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해 주었다.

매개효과의 분석을 위한 기초분석으로 아동의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집행기능 곤란간의 관계

를 알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 모

두 각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김은향, 2020; 민미희, 2018, 2020; 박보경, 노지운, 2020; Meuwissen & Englund, 2016; Valcan et

al., 2018). 이러한 결과는 취학전환기 자녀가 주어진 상황을 계획 및 조직화하고 자신의 정서와

행동 및 부주의함을 적절히 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

이 중요하다(김형연, 김민주, 2020)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유아기 이후 취학전환기에서도 어머니

의 양육행동을 통해 집행기능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Anderson, Anderson, Northam, Jacobs,

& Catroppa, 2001)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이 부와 모에 따라 다르다는 보고가 있으므로(Lam, Chung, & Li, 2018) 추후에는

박보경과 노지운(2020)의 제안과 같이 온정적 양육행동과 집행기능 간의 관계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은 주목되는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부모로 이행하는 경로가 배우자와 함께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강문정, 2017), 부부 간의 긍정적인 가족통합적 공동양육은 맞벌이 부부의 공동양육 대상인 자녀

에 대한 양육행동이므로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아름, 2020; 이지원, 최지은, 김현경, 2020).

이에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도가 낮아진다는 본 연구

의 결과는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양육과 아동의 정서 및

행동 조절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수용될 수 있었다. 양육 상황에서 부모 간 지지적인

공동양육 수준이 높으면 자녀는 부모의 정서와 행동의 조절과정을 모델링하여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Chang, Halpern, & Kaufman, 2007), 반대로 자녀가 부모간의 비난

과 갈등의 부정적 공동양육에 노출되면 정서의 조절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다(이지원 등, 2020;

Davies et al., 2002). 따라서 취학전환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은 부모

간 일관된 자녀 지지와 예측가능한 반응을 통해 자녀가 부모의 요구를 내면화하도록 하여 집행

기능의 발달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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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의 긍정적 공동양육과 같은 가정내 사

회적 자본이 아동의 발달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조광현, 배율미, 2018; 이현철, 천희영, 2021)

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 가정양육의 맥락 다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가정내 사회적 자본 요소들과 관련하여 논의함으로써(이지원 등, 2020; 이현철, 천희영, 2021) 아

동·보육학 영역에서 아동의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의 접근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부모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고 보였다.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계에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인 어머

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

동 문제는 집행기능 곤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 미치는 직접 효과는 연구문제 1의 결과 및 연구모형에서 가정

한 바와 같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로 인해 ADHD성향이 아동 자신의 목표행동 계획 및

조직화, 정서와 행동의 억제, 주의집중 조절 등의 상위인지 기능인 집행기능의 발달이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인지적 결핍 가설(Kendall, 1993)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김민주, 하은

혜, 2011, 2013; 전숙영, 2018).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 미

치는 간접효과를 보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긍정적 공동양육 각각은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에 영향 받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이

는 다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취학전환기 자녀

를 둔 부모는 자녀의 집행기능이 원만하게 발달하여 학교적응을 기대하는 학부모로서, 일과 가

정의 양립을 요구하는 양육 맥락에서의 역할 갈등과 양육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강문정,

2017). 덧붙여 자신의 자녀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보인다면 그 부모는 일반아동의 부모

에 비해 양육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ADHD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 중심 현상이 ‘멍

에’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도, 폭발, 포기, 수용의 과정을 나선형 구조로 반복 경험한다는 보

고(김형숙, 2007)는 양육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보이는

자녀에 대한 심리적 지원 실패, 기대의 좌절 등을 반복 경험하면서 부모는 상호 협력적인 가족통

합적 양육의 실현 또한 어려워져 자녀가 집행기능의 곤란을 겪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아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부모의 부정적 감정이 부모 공동양육으로 전이된다는 Deater-Deckard(1998)

의 이론적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매개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

제 아동의 발달에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

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 미치는 총효과의 대부분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문제에 의한 직접효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결과를 어

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변인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유아기와 달리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연령이

증가하면 자기조절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질에 의한 내면화 즉, 외적 통제에 의한 발달

보다는 내적 통제에 의해 스스로 자기 행동을 통제·조절하는 방향으로 발달을 보이므로(Ko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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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박보경, 노지운, 2020)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또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공동양육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자녀 양육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여야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나 긍정적 공동양육이라는 양육의 질적

측면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부모 양육참여의 절대적인 양(parenting

time)이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공동양육의 질적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Fabricius, Sokol, Diaz 그리

고 Braver(2012)의 모델에 근거할 때 맞벌이 가정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주의력 결핍 과

잉행동 문제에 직면한 아버지가 양육자로서의 적극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양육참여를 하지 않아

양육의 양적 측면에서 부족할 가능성(유지영, 2017)이 있었다.

따라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지원 등(2020)의 주장

처럼 Fabricius 등(2012)의 모델 검증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학교적응 지원과 관련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요소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를 지나 초등학교에서 새로이 주어지는 학업

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과 활동, 그리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학부모의

교육적 지원이라고 한다(전진원, 전자배, 2016). 부모의 교육적 지원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

제를 가진 자녀가 학령기 초기부터 학업수행과 학습습관, 나아가 교우와 교사 간 관계를 맺는데

영향 미침으로써(노보람 등, 2020) 집행기능 곤란의 발달에 있어 온정적 양육행동 대비 상대적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다수가

이루어져 본 연구의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ADHD진단을 받지 않은

아동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변인을 다루었으므로 본 연구의 해석과

논의의 수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내 사회적 자본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행동과

부모 공동양육을 활용하였으므로 아버지 입장에서의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나아

가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하는 종단적 자료와 아동의 발달 관련 다양한 환경 변인들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오염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다양한 매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

들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취학전환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과 그들의 맞벌이 가정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수준이 높은 아동은 집행기능의 곤란도가 높다고 밝혀짐으

로써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의

인지기능인 집행기능을 직접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하여 박완주, 박신정 그리

고 황성동(2015), 박은미와 정대영(2012), 윤주연과 이효신(2011), 조정연 등(2010)의 연구들은 인

지행동적 접근의 프로그램이 ADHD아동의 집행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를 함으로써 주의

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아동의 그 특성으로 인한 교육 및 사회 환경에서의 부정적 발달결과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인지행동적 접근은 집단활동과 게임놀이를 위주로 프로

그램 참여 아동이 인지활동 전략을 세우고 재사고와 사고의 평가과정을 거쳐 전략을 수정하는

사고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므로 교육 중재 프로그램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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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인 가정내 사회

적 자본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아동의 부모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어머니도 자신의 양육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정서를 제거하는 인지행동적 부모 훈련으로

양육의 효능감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하는 것을 들 수 있다(한선화, 현온강, 2008). 이는 주

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자녀와 처음 맺는 부모-자녀 관계 경험의 중요성을 우선 인식하

고(송연주, 2015), 자녀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이해·수용하며 자녀의 문제적 행동과 반

응에 대한 분노를 조절하는 감정조절 기술을 익혀 양육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한선화, 현온강, 2008). 특히 가족의 친화적이고 통합적인 분위기 조성이 더욱 요구되는 맞벌이

가정(이종하, 유수현, 2011; 홍예지, 이강이, 2020)의 부모를 위해서는 부모는 맞벌이 가정 특성에

맞는 차별적 개입(differential intervention)과 단계적 개입을 통해 공동양육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제안된다(이지원 등, 2020). 이는 COVID-19로 인한 가정내 양육 부담의 증가 상황(박원

순, 2021)에서 더욱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전환기에 맞벌이 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outside the family)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외 사회적 자본은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함께 아동의 양육, 교육과 관련한 지역사회 구성원

및 기관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이다(이현철, 천희영, 2021). 학령기 아동의 부모

는 학교에서의 학부모교육 보다 학부모 네트워크나 사교육기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이를

통해 자녀의 학업과 양육 지원을 받는다고 보고되었다(강문정, 2017). 일과 양육을 양립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학부모 대상의 학교 학부모 교육과 학교사회복지사, 방과후 돌봄교실의 지도사 및

위(Wee) 프로젝트(한국교육개발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2021)를 통한 학교와 학부모

연계망, 교사와 교우 및 학부모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은 학령기에 확장된 구조적 사

회 자본(조광현, 배율미, 2018)으로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교육적 관

심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정외 사회적 자본은 가정과 양육 및 교육 관련 지역사

회 기관과의 연계로 강화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지역사회 복지기관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뿐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을 보이는 자녀를 둔

가정의 가족구성원, 특히 어머니의 심리정서 상태를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정외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 덧붙여, 정보화와 코로나시대의 영향으로 언택트(untact)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 정보적 및 심리사회적 지지는

아동에게 유용한 가정외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다(윤종빈, 김진주, 2019; 이현철, 천희영, 2021).

취학전환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맞벌이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과 그 부모의 학

부모 적응에 본 연구가 도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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